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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 장르에 주목한 전시가 동시다발로 열렸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강에 스며든다>(3. 6~7. 27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수채: 물을 그리다>(3. 21~9. 7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한국현대목판화 70년: 판H을 뒤집다>(3. 
20~6. 29 경기도미술관)가 그 주인공. 미술아카이브, 수채화, 
목판화 등 ‘조연’으로 여겨지던 장르를 전시의 핵심으로 삼았다.

타카하시 켄타로 <곁에 머문 부재>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2025_오키나와에서 일본군 ‘위안부’ 첫 증언자의 삶을 추적했다. 생전 거주지, 주변 인물 등을 사진에 

담았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강에 스며든다>전은 서울시립미술관의 
2025년 의제인 ‘행동’을 미술아카이브로 풀이한 기획전이다. 
전시는 세 파트로 나뉜다. ‘지연하는 기억’은 5·18민주화운동, 
한국 LGBTQ+ 등의 기록을 수집, 재구성해 역사 다시 쓰기를 
시도다. ‘목격하는 기록’은 제주4·3과 일본군 ‘위안부’의 생생한 
증언을 눈앞으로 꺼내 관객의 마음에 미묘한 ‘정동’을 일으킨다. 
‘던져지는 서사’는 기록물로도 확인하기 어려운 회색 지대를 
예술적 상상력으로 채운다. 김아영, 권은비, 나현, 문상훈, 윤지원, 
이무기 프로젝트, 임흥순, 타카하시 켄타로 등 아카이브를 
활용하는 작가군이 참여해 개인과 역사에 다리를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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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선 <나란히 걷는 낮과 밤> 캔버스에 수채 112×145.5cm 2017~18

<수채: 물을 그리다>전은 습작으로 간주되던 수채화작업을 
독자의 미술장르로 설정한 기획전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수채화 
소장품 99점으로 구성했다. 1부 ‘색의 발현’은 박수근, 이중섭 
등 ‘국민 화가’부터 서진달, 손일봉, 이인성 등 수채화를 주요 
매체로 탐구한 화가의 작품을 선별했다. 2부 ‘환상적 서사’는 
수채화에 초현실적, 표현적 감수성을 투영한 작품을 모았다. 맑고 
투명한 매체의 특성을 강조하거나, 다층의 레이어로 멜랑콜리를 
자아낸 김명숙, 김종하, 정기호 등의 수채화를 감상할 수 있다. 
3부 ‘실험적 추상’에는 앵포르멜과 단색화 등 추상의 자장에서 
수채작업을 전개한 곽인식, 박서보, 장발 등이 참여했다. 농도에 
따라 번지고, 스며드는 수채의 ‘물성’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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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태 <나이 어린 노동자> 한지에 목판 58×50cm 1995

<한국현대목판화 70년>전은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현대목판화를 연대기별로 
살폈다. 맹아기(1950~60년대), 정착기(1960~80년대), 
활황기(1980년대), 실존기(1990~2020년대) 등으로 시기를 
구분해 현대목판화의 미술사적 정립을 시도했다. 각 파트는 
서정성, 실험 정신, 사회 비판, 존재론 등의 주제와 맞닿아 있다. 
김상구 류연복 손기환 홍진숙 등 67명 작가의 작품 300여 개를 
망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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